
 

 

지하공간에서 카페타임 

 

  Hello! 삿포로시 미국국제교류원 하이디입니다.  

  1 년 중 절반은 눈이 내리는 삿포로에서는 여름이 되어도 지하 상점이나 이벤트가 

늘어나 활기가 넘쳐납니다. 이번 호에서는 지하공간에 새롭게 문을 연 카페를 

소개합니다. 

  삿포로역앞 지하보행공간에 삿포로의 명물 과자인 ‘시로이 고이비토’로 유명한 

이시야제과의 ‘이시야 카페’가 오픈했습니다! 

  이곳에서는 카페 내 인기 넘버원 메뉴인 두툼한 핫케이크 외에 앙증맞은 컵케이크, 

시로이 코이비토 과자에도 들어가는 화이트 초콜릿을 사용한 아이스크림과 파르페 

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.  

 

  저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핫케이크를 먹으러 갔습니다. 하지만 자리로 

안내받기까지 1 시간, 핫케이크가 구워질 때까지 1 시간이나 기다릴 정도로 큰 혼잡을 

이뤘습니다. 그리고 핫케이크는 기대 이상으로 양이 많아 혼자서는 먹을 수 없을 

정도였습니다. 다행히 지금은 조금 더 빨리 카페에 들어가기 쉬워졌답니다. 

  이시야 카페 옆에는 이시야제과의 사탕 공방 ‘Candy Labo’도 오픈했습니다. 사탕을 

길게 축 늘어트려 둥글게 말은 후 가운데로 과일 등의 아기자기한 모양을 만들어 

잘라낸 아소트 사탕이나 장미 모양의 사탕 등 정성스레 세공된 사탕을 판매합니다. 

가게 안에는 직접 사탕을 만드는 공방도 있어 유리 너머 사탕을 둥글게 말고 있는 

장인의 퍼포먼스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.  



 

 

 

 

  삿포로에서는 삿포로 스위츠 카페를 비롯하여 스위츠 전문점이 속속 늘어나고 

있습니다. 삿포로, 홋카이도, 그리고 전 세계의 과자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도 

삿포로의 매력입니다.   

  또한, 매년 3 월에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스위츠 만들기 경합을 벌이는 ‘삿포로 

스위츠 컴페티션’이 열려, 올해는 생( ) 양과자 부문에서 ‘삿포로 검은콩 타르트’가 

그랑프리에 선정되었습니다. 이 대회의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랑프리 작품의 

레시피를 공개하여, 삿포로 시내 양과자점들이 저마다 오리지널 레시피를 재해석하여 

독자적인 ‘삿포로 검은콩 타르트’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삿포로에 오셨을 때 

각각의 맛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 

  여기에서 소개되지 않은 삿포로의 달콤한 스위츠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 부디 한입에 

사르륵 녹는 맛을 직접 확인해보세요. 


